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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  110-052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광화문플래티늄 615호
대표전화 : 1688-1140, 팩스 : 733-0940  웹사이트  http://www.kfco.org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제 2010-2 호

	연락처
	보험국장  이기욱 (Tel. 737-0941), lku999@hanmail.net

	배포일
	2012.7.27.(월) (총6쪽,본문4쪽,첨부2쪽) ★이 자료는12.7.28(화)부터 취급요망


보 도 자 료 317호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도 바가지, 
 변액보험 수수료 6,892억원 빼먹어     
-  생보업계, 편취한 투자일임보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
-  금융감독 당국, 수수료 적정부과, 공시기준 강화해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업계가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최대 14.1%(PCA 퓨쳐솔루션)까지 부가하면서, 수탁보수, 운용보수 등 추가로 부가하는 수수료도 자산운용사보다 평균적으로 펀드수로는 87%, 주식형펀드 수수료는 52%, 채권형 펀드 수수료는 31% 높게 부가하여 수수료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 졌음.
감사원의 특별 감사결과 (감사 결과보고서Ⅱ 129쪽, 2012.7.23)에 의하면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를 자산운용사 운용보수보다 높게 책정하였고, 관리보수와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아, 운용수수료 9,033억원 중 쓰고 남긴 6,892 억원(76.3%)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가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음.
□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23개사 생명보험사의 보수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펀드(주식형,채권형,단기금융형) 223개중 국내형 공모펀드 가중평균 수수료 보다 이상인 펀드는 194개로 87%나 차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보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남.

         <자산운용사 공모펀드와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 비교 1>

	변액보험 수수료
	펀드수(개)
	비  고

	공모펀드 평균수수료 이상
	194
	87%

	공모펀드 평균수수료 이하
	29
	13%

	합 계
	223
	


* 자료 : 감사원 보도자료(12.7.23), 기준일자:2012년2월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로 수탁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내외를 매일(0.00008%) 부가 하며, 재산의 자산운용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운용수수료로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5%~0.8%를 매일(0.002%) 부가함.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국내형 공모펀드 주식형 수수료율은 0.678%인 반면 변액보험 수수료는 1.030%로 0.350%높고, 채권형은 국내형 공모펀드수수료율이 0.182%인 반면 변액보험은 0.420%로 0.240% 높게 책정되었음.

<자산운용사 공모펀드와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 비교 2 >

	구  분
	주식형
	채권형
	비 고

	국내형 공모펀드 수수료율(A)
	0.678%
	0.182%
	변액보험은 수탁,운용,기타비용을 합친것임

	변액연금 수수료(업계 평균)(B)
	1.030%
	0.420%
	

	차 이(A-B)
	-0.350%
	-0.240% 
	


* 자료 : 감사원 보도자료(12.7.23) 및 변액연금보험 상품비교평가 보고서(2012.4) 참조
변액연금보험의 수탁,운용보수는 업계평균으로 주식형은 0.77%, 채권형은 0.40%, 혼합형은 0.55%이며, 참고로 주식형은 대한생명의 V플러스변액연금이 1.0%로 가장 많이 부가하고, 흥국생명이 0.20%로 가장 적게 부가하고 있음. 

□ 또한, 생보업계는 변액보험 수수료를 보험사에 귀속되는 관리보수와 자산운용사에 귀속되는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하여, 투자일임보수의 절감액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사에 귀속시켜 2009회계 연도부터 2011회계년도(3개년)까지 징수한 운용보수 9,033억원중 76.3%인 6,892억원을 보험사가 챙긴 것임.

생명보험사는 집합투자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취급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는 조건으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 생명보험사는 특별계정과 관련된 자산운용,재산보관 등 주요업무를 전부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 변액보험 운용에 대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음.
□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과 운용보수 등을 전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음.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에 따른 보수를 운용보수,수탁보수,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운용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보험사에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과도한 보수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변액보험 평균관리인력 4.7명의 수수료 수익으로는 과도한 수익으로 보험 계약자 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보험사가 편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특별계정 운용수탁보수 공제 및 집행현황>      
	구분
	 보수공제액(FY’09-’11)
	보험사 수익(FY’09-’11) 
	비 고 

	운용보수
	      9,033 억원
	     6,892 억원
	

	수탁보수
	 431
	 56
	 

	합계
	 9,464
	 6,948
	


*자료 : 감사원 보도자료(2012.7.23) 
또한, 사무관리보수 등 모든 보험사가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 보험사는 사무관리보수 76억원을 운용보수에서, 16개보험사는 사무관리보수 138억원을 수탁보수에서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험사 마음대로 공시되고 있는 실정임.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 보수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로로 적정하게 부가하되, 세분류하여 투명하게 운용되고 공시 되어야 함에도 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생명보험사의 욕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히며, 

금융당국은 운용보수를 즉시 세분류 하여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고 그 동안 보험사가 과도하게 부가하여 편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힘.

 [첨부] 1. 변액연금보험 수수료 부가 순위 1부.
        2. 보험사별 변액보험 운용보수 차액 수익처리 현황 1부.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참고1] 변액연금 수수료 부가 순위             (단위: %)
	순위
	회  사
	상  품  명
	수탁/운용보수
	기타비용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평균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평균

	1
	PCA생명
	PCA퓨처솔루션변액연금
	0.35
	-
	0.35
	0.35
	0.00
	
	0.00
	0.00

	1
	PCA생명
	PCA파워리턴변액연금
	0.35
	-
	0.35
	0.35
	0.00
	
	0.00
	0.00

	3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LoveAge플러스변액연금
	0.19
	-
	0.48
	0.33
	0.01
	-
	0.08
	0.05

	3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LoveAge프리미어변액연금
	0.19
	-
	0.48
	0.33
	0.01
	-
	0.08
	0.05

	3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LoveAge파워스텝업변액연금
	0.19
	-
	0.48
	0.33
	0.01
	-
	0.08
	0.05

	6
	교보생명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Ⅱ
	0.40
	-
	0.45
	0.42
	0.02
	-
	0.01
	0.01

	6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
	0.40
	-
	0.45
	0.42
	0.02
	-
	0.01
	0.01

	8
	삼성생명
	플래티넘인덱스UP변액연금1.1
	0.40
	0.55
	-
	0.48
	0.02
	0.05
	-
	0.03

	8
	삼성생명
	인덱스UP변액연금1.1
	0.40
	0.55
	-
	0.48
	0.02
	0.05
	-
	0.03

	10
	KDB생명
	에셋플래티늄변액연금
	0.40
	-
	0.50
	0.45
	0.02
	-
	0.18
	0.10

	10
	대한생명
	플러스UP변액연금
	-
	-
	0.50
	0.50
	-
	-
	0.02
	0.02

	12
	KDB생명
	KDB변액연금
	0.40
	-
	0.50
	0.45
	0.05
	-
	0.18
	0.12

	13
	흥국생명
	(자자손손)프리미엄드림변액연금
	0.40
	0.50
	0.50
	0.47
	0.02
	0.01
	0.33
	0.12

	13
	흥국생명
	A+에셋프리미엄변액연금Ⅱ
	0.40
	0.50
	0.50
	0.47
	0.02
	0.01
	0.33
	0.12

	13
	흥국생명
	프리미엄리치플랜변액연금
	0.40
	0.50
	0.50
	0.47
	0.02
	0.01
	0.33
	0.12

	16
	흥국생명
	프리미엄굿찬스변액연금Ⅱ
	-
	-
	0.55
	0.55
	-
	-
	0.02
	0.02

	17
	흥국생명
	프리미엄 Life Time변액연금
	0.43
	0.63
	-
	0.53
	0.03
	0.08
	-
	0.06

	18
	KB생명
	KB STAR 변액연금
	0.40
	-
	0.55
	0.48
	0.03
	-
	0.32
	0.18

	18
	AIA생명
	스텝업 재테크 변액연금
	-
	-
	0.55
	0.55
	-
	-
	0.05
	0.05

	18
	동부생명
	the first스텝플러스변액연금_v11
	0.40
	-
	0.55
	0.48
	0.00
	-
	0.48
	0.24

	21
	대한생명
	A+에셋더블플러스V-dex변액연금
	0.40
	-
	0.60
	0.50
	0.01
	-
	0.48
	0.24

	21
	대한생명
	V-dex변액연금Ⅱ
	0.40
	-
	0.60
	0.50
	0.01
	-
	0.48
	0.24

	23
	교보생명
	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Ⅱ
	0.40
	-
	0.80
	0.60
	0.02
	-
	0.01
	0.01

	24
	하나HSBC생명
	모아변액연금
	0.48
	-
	0.65
	0.56
	0.01
	-
	0.24
	0.13

	24
	ING생명
	스마트업인베스트변액연금
	-
	-
	-
	0.60
	-
	-
	-
	0.04

	26
	동양생명
	수호천사더블업LTC변액연금
	0.45
	0.78
	0.55
	0.59
	0.02
	0.28
	0.08
	0.13

	26
	동양생명
	수호천사리셋플러스변액연금
	0.45
	0.78
	0.55
	0.59
	0.02
	0.28
	0.08
	0.13

	28
	메트라이프생명
	Step-Up변액연금
	0.50
	0.70
	-
	0.60
	0.03
	0.20
	-
	0.12

	28
	녹십자생명
	그린라이프변액연금
	0.47
	0.67
	0.76
	0.63
	0.01
	0.06
	0.21
	0.09

	30
	ING생명
	라이프인베스트변액연금플러스
	0.50
	-
	0.85
	0.68
	0.04
	
	0.04
	0.04

	31
	동부생명
	BestPlan하이레벨변액연금_v11
	0.40
	0.80
	0.55
	0.58
	0.00
	0.96
	0.37
	0.44

	32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
	0.70
	0.70
	-
	0.70
	0.05
	0.06
	-
	0.05

	33
	삼성생명
	New플래티넘변액연금
	0.40
	0.90
	-
	0.65
	0.02
	0.34
	-
	0.18

	33
	삼성생명
	플래티넘리더스변액연금1.1
	0.40
	0.90
	-
	0.65
	0.02
	0.34
	-
	0.18

	33
	삼성생명
	Top클래스변액연금
	0.40
	0.90
	-
	0.65
	0.02
	0.34
	-
	0.18

	33
	삼성생명
	리더스변액연금1.1
	0.40
	0.90
	-
	0.65
	0.02
	0.34
	-
	0.18

	33
	삼성생명
	우리아이변액연금
	0.40
	0.90
	-
	0.65
	0.02
	0.34
	-
	0.18

	38
	신한생명
	신한아이사랑변액연금
	0.40
	0.90
	0.80
	0.70
	0.01
	0.29
	0.01
	0.10

	38
	신한생명
	신한변액연금
	0.40
	0.90
	0.80
	0.70
	0.01
	0.29
	0.01
	0.10

	38
	신한생명
	신한BigLife변액연금
	0.40
	0.90
	0.80
	0.70
	0.01
	0.29
	0.01
	0.10

	38
	신한생명
	세이프업 변액연금
	0.40
	0.90
	0.80
	0.70
	0.01
	0.29
	0.01
	0.10

	38
	ACE생명
	ACE Vital변액연금
	-
	-
	0.80
	0.80
	-
	-
	0.07
	0.07

	43
	대한생명
	A+에셋V플러스변액연금
	0.40
	1.00
	-
	0.70
	0.01
	0.50
	-
	0.25

	43
	대한생명
	V플러스변액연금
	0.40
	1.00
	-
	0.70
	0.01
	0.50
	-
	0.25

	
	평  균
	
	0.40
	0.77
	0.55
	0.55
	0.02
	0.26
	0.14
	0.11


           [참고2] 보험사별 변액보험 운용보수 차액 수익처리 현황 
	생명보험사
	변액부서
인원수(명)
	운용보수(억)
	보험사
귀속액(억)
	유보율 %

	대한생명
	10
	1,161.7
	792.4
	68.2

	알리안츠생명
	4
	275.6
	230.4
	83.6

	삼성생명
	10
	1,786.3
	1,437.7
	80.5

	흥국생명
	3
	193.8
	128.3
	66.2

	교보생명
	14
	1,267.4
	1,076.3
	84.9

	우리아비바생명
	6
	208.7
	141.7
	67.9

	미래에셋생명
	2
	1.1
	0.7
	65.3

	KDB생명
	3
	86.1
	52.9
	61.5

	동부생명
	6
	556.9
	462.8
	83.1

	동양생명
	3
	291.4
	204.0
	70.0

	메트라이프생명
	3
	137.7
	102.7
	74.6

	푸르덴셜생명
	3
	0.4
	0.3
	66.4

	신한생명
	8
	934.2
	796.0
	85.2

	PCA생명
	3
	142.6
	89.8
	63.0

	ACE생명
	3
	41.4
	26.8
	64.9

	ING생명
	5
	1,029.0
	701.5
	68.2

	하나HSBC생명
	3
	212.7
	144.1
	67.7

	KB생명
	3
	223.9
	219.1
	97.9

	카디프생명
	2
	63.3
	45.6
	72.0

	녹십자생명
	4
	315.6
	167.7
	53.1

	라이나생명
	3
	2.7
	1.5
	64.3

	AIA생명
	4
	56.0
	36.0
	64.3

	IBK생명
	4
	44.4
	34.3
	77.3

	계
	109
	9,032.9
	6,892.7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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